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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12. 11. 27)

수신 지식경제부 등록기자:

제목 수십억 들인 가짜양주 감별칩 무용지물: SBS “ ”

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취재파일(‘12.11.27, SBS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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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내용1. 취재파일(‘12.11.27, SBS )

□ 정부 예산으로 추진된 주류 진품확인 사업 관련 유흥업소에 양주①

진품인증 판독기 미비치 무선인식칩② (RFID)의 고유번호 쉽게 복제

가능 등으로 사업성과가 무용지물

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입장2.

① 진품인증 판독기는 내년(‘13.1.1)부터 전국 모든 유흥업소에 대해 비치가

의무화 될 예정으로 현재 진품인증기기가 비치되지 않은 유흥업소* ,

천개 업소중 만개(41 2 )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계도 및 홍보중임

* 국세청고시에 의해 제조시 태그 부착 의무화 및 대광역시 유흥업소 양주RFID 6
진품확인 의무화는 기 시행중이며 부터 전국 유흥업소로 확대 시행 예정, ’13.1.1

② 양주 진품확인 서비스는 태그칩의 일반코드와 보안RFID 영역에 암

호화된 보안코드를 통해 진품여부 확인이 가능한데,

일반코드는 제품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일반 리더기로도- ID RFID

확인이 가능한 반면 보안코드는 국세청 서버의 암호키 없이는 복,

제가 불가능

* 암호키는 양주 제조시 개별적으로 부여되며 국세청 서버를 통해서만 엄격히 관리,
* S 에서 시현한 복제태그는 단순 일반코드B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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